
깊이 관심하신 콤퓨터대수 

 

2015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깊이 마음

쓰신 문제가 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해나갈데 대한 문제였다. 

객차직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과학기술보급실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이곳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꾸린 과학기술

보급실이라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

득 년초에 여기에 있던 콤퓨터대수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동행하던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

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한개 기업소 과학기술보급실의 콤퓨터대수에 

대해서까지 기억하고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심중에 언제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끊임없는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시려는 웅지를 안고계셨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기업소의 과학

기술보급실문제를 두고서도 이렇듯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이윽하여 기업소종업원들이 교대작업을 마친 후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학습하고있는 정형과 과학기술도서보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운영하여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

하시였다.   

 

 

 

 




